
 

 

 
 

즉시 배포용: 2018년 4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전국 처방약 회수의 날(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뉴욕주 전 지역의 약물 폐기 장소(MEDICATION 

DISPOSAL SITES) 발표 

 

뉴욕주 전 지역 200곳이 넘는 수거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처방약 폐기 가능 

 

무료 및 익명으로 수거되는 참여 수거 장소의 약물 처리 

 

환경보존부(DEC)의 의약품 회수 프로그램 하에 주 전 지역에 87개 수거 상자 분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정부 기관들이 마약 집행 관리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및 지역 법 집행 기관들과 협력하여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국 처방약 회수의 날(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 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민들은 뉴욕주 전역의 참여 지역 

217 곳 중 한 곳에서 약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온라인 수거 사이트 위치 

찾기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약물 중독 및 남용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이 문제와 싸우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뉴욕 주민에게 안전하게 처방약을 처리할 기회를 주어 중독에 빠진 사람들 

또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중독 피해자가 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의 행사는 뉴욕이 전국 처방약 회수의 날(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 행사에 참가한 지 8 년 만에 15 번째 맞는 행사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인들은 마약 

단속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이 운영하는 수거 장소 약 5,300곳 

이상과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 법 집행 파트너의 4,200곳이 넘는 수거 장소에서 

처방약 456톤을 수거했습니다. 이는 지난 봄 행사에서 수거한 양에 비하여 거의 6톤 

이상입니다. 14회의 전국적인 이전 회수 행사(Take Back events)에서 마약 

https://takebackday.dea.gov/?gclid=EAIaIQobChMIjqrMtN6J1wIVgQOGCh2bYw_nEAAYASAAEgIUcPD_BwE#_blank


 

 

단속국(DEA)과 그 파트너들은 4,508톤이 넘는 알약을 수거했습니다. 지난 10월 마약 

단속국(DEA)의 뉴욕 지부에서만 지정된 수거 장소에서 21.4톤 이상의 폐기 처방약을 

수거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주민이 사용하지 않은 처방약을 

폐기할 수 있게 편리하고 안전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미사용 약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뉴욕주 전역의 수백 개의 지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우리 지역사회에 급속히 퍼지는 마약 문제와 싸우고 중독자를 돕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마약 문제와 싸우고 뉴욕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사용 처방약을 버리는 것은 뉴욕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미사용 약품에 접근이 쉬우면 유용, 

의도치 않은 중독, 과다 복용 위험이 증가합니다. 모두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미사용 

약품을 가정으로부터 안전하게 제거하여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보호하도록 촉구합니다.” 

 

뉴욕주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서비스국(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의 Arlene González-Sánchez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방약 회수의 날은 부적절한 사람들이 이러한 약물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약물이 남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회수 행사를 통해 주 전역 

사람들은 약물 남용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약품을 가진 모두가 근처 행사 장소로 가서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환경보존부(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을 통해 뉴욕은 대중이 원치 않는 약품을 적절하고 쉽게 폐기할 기회를 

늘림으로써 우리 수로에 약품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약국, 병원 및 뉴욕의 무료 약품 회수 프로그램 참여 시설에 수거 상자를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어류 및 수생 생물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방약 중 삼 분의 일 이상은 고령자들이 

복용하는데, 이들은 연간 평균 9~13번 처방받으며 다섯 번 이상 각각 다른 약품을 

정기적으로 처방받습니다. 전국 처방약 회수의 날(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은 고령 뉴욕 주민과 부양자가 원치 않는 약품을 안전하게 폐기하여 예기치 않은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돕습니다.”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법 집행 기관의 수거 장소 외에도 뉴욕주 전 지역의 360개 

시설 또한 전국 처방약 회수의 날(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은 장기 요양 시설 및 양로원 등 보호 시설을 포함하며 

사용하지 않는 약물이나 사용 기한이 만료된 약물 등을 폐기하여 약물 유용 위험 

가능성을 추가로 낮출 것입니다. 

 

마약 단속국(DEA)은 액체나 바늘 또는 날카로운 물건 등은 수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알약이나 패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무료이고 익명으로 진행되며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처방약으로 인한 우발적인 중독 및 과다 복용의 건수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처방약 남용 비율은 충격적으로 높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남용된 처방약들은 집안 내 약품 보관장을 포함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이 부적절한 사람의 손에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미국 국민 

한 명이 16분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하며 약물 문제 확산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폐기하여 건강, 안전, 

환경에 위험을 끼칠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분석 기술 분야의 기술적 진보로 지표수 및 지하수에서 소량의 약물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약물은 폐수 처리 공장을 통해 떠내려가 강 또는 기타 수로에 

유입됩니다. 변기에서 내린 약물이 뉴욕 호수, 강, 하천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수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99년과 2000년에 미국 지질연구소(U.S. Geological 

Survey)가 수행한 국가 연구에 따르면 항생제, 호르몬제, 피임약, 스테로이드제 같은 

소량의 약물 중 80퍼센트가 강, 하천 실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약물은 어류 및 수생 

생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약물에 저항력을 가진 박테리아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뉴욕의 2백만 달러 규모 의약품 수거 시험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주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는 87개 수거 상자가 주 전역의 

소매 약국, 병원, 장기 보호 시설에 분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하는 해당 시험 프로그램은 환경보존부(DEC)가 

2017년 12월 개시했으며 총 246개 시설에서 참여에 동의했습니다. 뉴욕 주민은 약품 

수거 상자가 있는 장소를 이용하도록 장려됩니다. 해당 장소는 환경보존부(DE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환경보호기금(Environmental Protection Fund)에서 

2백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미국 마약 단속국(U.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준수 의약품 수거 상자를 구입하는 총 비용 및 2년간 의약품을 수거하는 데 내부 봉지 

최대 50개 구입, 수거, 수송, 폐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시험 프로그램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개인 비용으로 6개월간 프로그램을 지속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의 

http://www.dec.ny.gov/gmk/index.html?url=http://www.dec.ny.gov/maps/gmnysmeddropbox.kmz?1


 

 

제안에 따라 2018~19년 법 제정 예산(Enacted Budget)에 해당 시험 프로그램 확장을 

지원하는 추가 1백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의료 부문 및 기타 다양한 산업의 환경 서비스 선두 제공자 코반타 환경 솔루션(Covanta 

Environmental Solutions)은 5개년 프로그램에 계약되었습니다. 수거 상자 설치가 끝나면 

시설들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의 안전한 수거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처방약 폐기 또는 전국 처방약 회수의 날(National Prescription Drug Take Back Day) 

행사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마약 단속국 유용 웹사이트(DEA Diversion website)를 

참조하십시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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